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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작업은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호텔과 카지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에 따라 정맥류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정맥류 증상조사(총 2,902 명)를 

실시하였고, 입식 및 좌식작업자 27 명을 대상으로 근전도를 이용한 하지 근육의 근피로도를 

측정하였다. 작업특성에 따른 정맥류 위험비 분석한 결과 좌식작업에 비해 작업 중 이동이 가능한 

직립작업(OR 3.22, 95% CI 1.92-5.41), 정해진 위치에서의 직립작업(OR 4.97, 95% CI 

2.94-8.40), 그리고 중량물 작업을 동반한 직립작업(OR 5.86, 95% CI 3.61-9.51)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서 중량물 작업을 동반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정적인 상태로 서서 일하는 경우에는 정맥류 예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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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

는 것에 비해 하지정맥류나 무릎의 퇴행성관절

염, 요통과 같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Jawien, 2003; Kroeger, 2004). 특히 하지 

정맥류는 가느다란 정맥 혈관이 늘어나서 꾸불

꾸불하게 튀어나오는 병으로 최근 들어 서서 

일하는 작업자의 중요한 직업병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게 되면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하지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

해 좀 더 많은 생리적 부하가 필요하고, 혈관

에 압력 변화가 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변

화가 지속되게 되면 심박수나 혈압 등의 변화

와 함께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Krause 등, 2000).  

하지 정맥류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가족력), 비만, 출산력, 성별(여성) 등의 인적 

특성과 함께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작업특

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Jawien, 2003; 

Kroeger, 2004). Kroeger 등(2004)의 연구

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남성은 3.4 배, 여성은 

6.5 배,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2.3 배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부모 모두가 하지정맥류 질병력이 있을 때

는 5.2 배, 서서 일하는 작업특성은 2.2 배 위

험비가 높다고 하였다. 국내 보고에서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3.3 배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송기훈 등, 2005). 



 

 

하지 정맥류 위험요인과 관련된 작업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서서 일하는 작업조건이 

대부분이다. 작업 시간 중 75% 이상을 서서 

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하지정맥

류 위험비가 남성은 1.85 배, 여성은 2.63 배 

높다고 한다(Tüchsen 등, 2000). 12 년 동안

의 장기 추적연구 결과를 보면(Tüchsen 등, 

2006)남성의 경우는 서서 일하는 작업자의 상

대위험비가 1.75 배로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

한 차이는 없었고, 여성의 경우에서 1.82(95% 

CI 1.12-2.95)배 높았다. 전체 근무시간의 60% 

정도 서서 일하는 경우 발바닥 압통한계

(pain-pressure threshold)를 비교 실험한 결

과, 주로 서서 작업하는 경우 23% 정도 압통

한계가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만 

감소하였다고 한다(Messing 등, 2001).  

하지정맥류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증례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었으

며(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백화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작업조건과 하지정맥류 발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단편적인 결과

이긴 하지만 백화점 근무자의 하지정맥류 증상 

호소율은 47% 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

원회, 2007). 국내 백화점 여성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 결과(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8)에 의하면 하지 통증호소율은 28.3%로 

허리부위(2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작업자를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검진을 실

시한 결과 유병률이 20-30 대는 27.9%, 

40-50 대는 40.0%로 모두 사무직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정맥류 위험비는 서서 일한 작

업경력이 많을수록(OR 8.9-12.7), 가족력이 

있는 경우(OR 2.57), 그리고 출산경험(OR 

5.55)이 정맥류와 관련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어

떤 요인들이 하지 정맥류 발생에 기여하고 있

는지, 그리고 실제 유병률은 얼마나 되는지가 

대부분이다. 즉,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하지정맥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과 카지노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작

업 특성을 3 가지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작업 

특성에 따라 정맥류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설문조사 

카지노 및 호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증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을 

크게 3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립작업Ⅰ’은 호

텔 및 카지노 영업장에서 1 일 6 시간 이상 서

서 작업하는 자로 경우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작업자(호텔 로비, 카지노 서비스 지원 등)로 

구분하였다. ‘직립작업Ⅱ’는 6 시간 이상 서

서 작업하면서 들기 작업이 빈번하게 있는 작

업자(식당 조리사, 홀 서비스 작업자 등)로 구

분하였다. ‘직립작업Ⅲ’은 정해진 장소에 정

적인 상태로 서서 일하는 작업자(카지노 딜러)

로 구분하였다. 기타 대조군으로 서서 일하는 

시간이 1 일 2 시간 미만인 사무직 작업자로 구

분하여 서서 일하는 3 가지 작업군과 비교 분

석하였다. 하지정맥류는 표 1 의 증상과 징후에

서 각각 1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양성

자로 판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하지정맥류 증상과 징후 

증상 징후 

□ 다리가 무겁고 자
주 붓는다 
□ 다리를 올리고 있
으면 아주 편안해진다
□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다리가 피로해 
진다 

□ 다리에 혈관이 많
고 거미줄 모양이다 
□ 다리에 혈관이 튀
어나와 만져진다 
□ 다리에 혈관이 꼬
불꼬불하다 

 



 

 

2.2 피로도 평가 

서서 일하는 작업자의 작업 전후 하지 피로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근전도 평가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를 입식작업자(카지노 딜러, 레스토

랑 서비스 작업자)와 좌식작업자(카지노 딜러)

로 나누어 작업 전후 각각 10 분씩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작업군별로 7 명씩 총 21 명을 

평가했으며, 평균 연령은 28.5 세, 평균 신장 

164.2cm, 평균 체중 52.3kg 이었다. 전극 부

착 위치는 하지 피로도 평가시 주로 사용하는 

비복근 및 가자미근이었다. 측정된 결과의 신

호 분석은 주로 근육 피로도 분석시 많이 사용

하는 MF(Median Frequency)의 신호 처리 값

을 사용하여 평균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조사대상자 특성 

전체 작업자 3,204 명을 대상으로 총 3,163

명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2,902 부

의 설문지가 수거되어(수거율 91.7%) 최종 분

석에 이용하였다(표 2). 하지 정맥류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정맥류에 대

한 가족력, 출산력, 그리고 근무 중 서서 일하

는 시간을 조사하였다(Laurikka 등, 2002). 평

균 연령은 29.9 세로 비교적 젊었고, 여성이 

1,367 명으로 47.1%를 차지하였다. 부모 중 

하지정맥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8.5%였으며, 여자 중 출산 경력자는 24.0%였

다. 1 일 입식작업 시간은 입식작업Ⅱ(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하며, 중량물(>10kg, >10 회/일)

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1 일 평균 7.0 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좌식작업자인 사무직군은 

1.0 시간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1)좌식작업 2)입식작업Ⅰ 3)입식작업Ⅱ 4)입식작업Ⅲ 계 

조사자수, 명(%)  648(22.3) 696(24.0) 441(15.2) 1,117(38.5) 2902(100.0) 

연령(M±SD) 37.9±7.3 33.0±6.7 36.4±7.1 29.9±4.7 33.1±6.9 

여성 작업자 비율,% 20.7 32.7 18.3 47.1 33.5 

정맥류 가족력  
양성자 비율, % 

8.5 7.1 9.3 9.2 8.5 

출산경험자  
비율(여성),% 

55.0 29.8 42.5 12.6 24.0 

직립시간(h)/일,  
M±SD 

1.0±0.9 6.3±0.8 7.0±0.9 6.2±0.4 5.1±0.6 

1)좌식작업 : 일반 사무작업 
2)입식작업Ⅰ: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한 작업(카지노 지원 및 호텔서비스) 
3)입식작업Ⅱ: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하며, 중량물(>10kg, >10 회/일)을 취급하는 작업(호텔 레스토랑) 
4)입식작업Ⅲ: 고정된 위치에서의 직립작업(카지노 딜러) 

3.2 근육 피로도 

근전도 평가에서 근육이 피로하면 주파수 천

이(frequency shift)가 일어나는 데 피로의 정

도에 따라 MPF(Mean Power Frequency)와 

MF(Median Frequency) 값은 낮은 쪽으로 천

이(Shifting)가 발생한다(정명철과 김정룡, 

1997). 본 연구에서도 입식작업자와 좌식작업



 

 

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과 작업 후 각각 근전도

를 평가하여 MF 값을 비교하였다(표 3).  

각 작업군별 MF 값의 천이율을 보면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데 모든 작업에 대하여 

가자미근에 비해 비복근(외측) 부위에서 MF

값의 천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

식작업이 좌식작업에 비해 높은 천이율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가자미근에서 카지로 딜러 입

식작업자의 천이율이 -30.0%로 가장 많은 피

로도를 보여주었다. 카지노 딜러는 정해진 위

치에서 정적인 직립자세를 유지한다. 또한 고

객과 개임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작

업 특성으로 인해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

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작업 특성이 피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좌식작

업을 한 카지노딜러의 비복근에서의 천이율이 

-14.3%로 식당 입식작업자(-17.8%) 큰 차

이가 없었는데 이는 전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딜러의 긴장된 작업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근전도를 이용한 하지 근육의 피로도 분석 결과 

작업자세 
비복근(외측) 가자미근 

작업전 작업후 천이율%) 작업전 작업후 천이율(%)

좌식작업(딜러) 147.1 126.1 -14.3 89.4 86.0  -3.8 

입식작업(식당조리)  138.0 96.6 -17.8 107.6 95.1  -12.5 

입식작업(딜러) 127.6 104.9 -30.0 101.6 88.9  -11.6 

 

3.3 하지정맥류 유병율 

정맥류 유병률은 남자가 11.2%, 여자가 

23.0%로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 결

과(Jawien, 2003; Kroeger, 2004)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

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

상자 중 서서 일하는 딜러의 비율이 38.5%로 

가장 많고, 또한 이들의 평균 연령이 29.9세로 

가장 낮아 연령이 적을수록 서서 일하는 시간

이 많은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하지정맥류 유병율 비교 

개인적 특성 
남자 여자 계 

유병률(%) p-value 유병률(%) p-value 유병률(%) p-value

연령 (년) 

20-29 10.2 

0.033 

23.6 

0.609 

18.8 

0.000 30-39 12.7 23.5 14.9 

≥40 8.1 18.0 9.4 

비만도(BMI, kg/m2) 

<24.9  11.4 
0.479 

23.2 
- 

15.6 
0.037 

≥25.0 8.9 - 8.9 



 

 

출산 경력(여성의 경우) 

없음 - 
- 

23.9 
0.416 

23.9 
0.416 

있음 - 20.2 20.2 

정맥류 가족력  

없음 10.5 
0.000 

21.2 
0.000 

14.1 
0.000 

있음 24.0 38.6 31.0 

전체 11.2 23.0 15.3 0.000 

 

남녀 모두에서 정맥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서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유병률이 남자는 각

각 10.5%와 24.0%, 여자는 각각 14.1%와 

31.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 기존 연

구(Tüchsen 등, 2000; Laurikka 등, 2002)들

에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출산

력, 비만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작업자 연령이 낮아 아직 임

신 경험이 낮고(출산력 14.7%), 서비스업의 

특성 상 비만 작업자(비만율 4.7%)가 많지 않

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 특성 관련 요인(표 5)에서는 서서 일

하는 시간에 따라 1 일 4 시간 미만이 4.1%, 

4-6 시간이 12.8%, 6 시간 이상이 18.4% 로 

남녀 모두 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작업 특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정적인 상태로 서서 일하는 작

업자 군(직립작업 Ⅲ)에서 유병률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작업에서는 서서 일

하면서 중량물 들기작업이 있는 작업자군에서(

직립작업 Ⅱ) 유병률(28.0%)이 가장 높게 나

타나 중량물 들기 작업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하고 있는 기존 연구(Ziegler 등, 2003) 결과

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5.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에 따른 하지정맥류 유병율 비교 

개인적 특성 
남자 여자 계 

유병률(%) p-value 유병률(%) p-value 유병률(%) p-value 

1 일 서서 일하는 시간  

<4  2.2 

0.000 

 9.9 

0.000 

 4.1 

0.000 4-<6 10.1 20.0 12.8 

≥6 13.9 25.9 18.4 

작업자세  

1)좌식작업 2.3 

0.000 

9.6 

0.002 

4.1 

0.000 

2)입식작업Ⅰ 8.4 21.9 11.9 

3)입식작업Ⅱ 13.3 28.0 17.5 

4)입식작업Ⅲ 18.3 25.5 21.7 

계 11.2 23.0 0.000 



 

 

1)좌식작업 : 일반 사무작업 
2)입식작업Ⅰ: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한 작업(카지노 지원 및 호텔서비스) 
3)입식작업Ⅱ: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하며, 중량물(>10kg, >10 회/일)을 취급하는 작업(호텔 레스토랑)
4)입식작업Ⅲ: 고정된 위치에서의 직립작업(카지노 딜러) 

 

 

3.4. 하지정맥류 위험비 

작업특성에 따른 정맥류 발생의 상대위험비

(RR)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그림 1 에 정리하였다.  

하지정맥류 위험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2.4

배 높았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각

각 2.7 배와 2.3 배 높게 나타났다. 1 일 서서 

일하는 시간이 6 시간 이상인 경우는 4 시간 이 

 

 

하에 비해 남자는 7.2 배, 여자는 3.2 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Laurikka 등(2002)

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을 보면 좌식작업에 비해 작업 중 이동성

이 있는 입식 작업(남 4.0 배, 여 2.7 배), 중량

물 작업을 동반한 입식작업(남 6.6 배, 여 3.7

배), 그리고 고정된 장소에서의 정적인입식작 

업(남 9.7 배, 여 3.2 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대위험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개인적 특성 및 작업형태에 따른 상대위험도 비교 결과(P<0.05) 

 

앞선 분석에서 성별, 가족력, 서서 일하는 시

간에 따라 정맥류 유병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서 일하는 작

업 특성이 정맥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모 

두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그 결과 좌식작업에 비해 작업 중 이동이 가

능한 직립작업은 3.22 배, 정해진 위치에서의 

직립작업은 4.97 배, 그리고 중량물 작업을 동

반한 직립작업은 5.86 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맥류 발생에 가족력, 출산력, 비만 

정도 등 개인적 소인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

거나 혹은 중량물 작업 및 정적인 특성과 같은 

위험요인 상존하게 되면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더욱 더 높아지거나 혹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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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작업특성에 따른 하지정맥류 발생 위

험비(성, 연령, 가족력, 서서 일하는 시간을 

보정한 후 분석하였음) 

작업특성 OR 95% CI 

1)좌식작업 1.0 

2)입식작업Ⅰ 3.22 1.92-5.41 

3)입식작업Ⅲ 4.97 2.94-8.40 

4)입식작업Ⅱ 5.86 3.61-9.51 
1)좌식작업 : 일반 사무작업 
2)입식작업Ⅰ: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한 작업
(카지노 지원, 레스토랑서비스) 
3)입식작업Ⅱ: 직립작업 중 걷기가 가능하며, 중
량물(>10kg, >10 회/일)을 취급하는 작업(호텔 
조리) 
4)입식작업Ⅲ: 고정된 위치에서의 직립작업(카
지노 딜러) 

 

4. 결론  

본 연구는 카지노 딜러 및 호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 특성을 3 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조사와 근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하지정맥류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하지 피로도를 비교하기 위한 근전도 평가 

결과 입식작업자가 좌식작업자에 비해 MF 값

에서 높은 음의 천이율을 보여 하지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자 특성에 따른 하지 정맥류 유병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여성), 정맥류에 대

한 가족력, 서서 일하는 작업시간에 따라 정맥

류 상대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가운데 서

서 일하는 작업 특성에 따라 하지정맥류 발생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서서 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서서 일하되 중

량물 들기 작업이 있거나 혹은 고정된 장소에

서 정적인 상태로 서서 일할수록 정맥류 위험

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작

업 특성의 경우 피로예방 매트나 입좌식 의자 

활용 등 정맥류 예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맥류의 판정 기준을 의학적인 

진단 결과가 아닌 증상과 징후만을 가지고 했

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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